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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돌연사 작업환경 관련성
산업공단, 작업장 고열․과로 가능성 … 화학물질 가능성은 적어

한국타이어 근로자 돌연사 사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결과, 근로자들의 돌연사가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월20일 오후 2시 공단 강당에서 역학조사 최종결과 발표를 통해 “심장성 돌연사의 유

발요인으로는 작업장의 고열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공단 역학조사팀은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는 뜨거운 고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와 흄 등으로 6-8월에는 40℃ 

이상의 고온 환경이, 11월까지도 30℃ 이상의 고온 환경이 조성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의 3교대 근무시간은 개인당 각각 7시간20분 정도이지만 교대근무 전 

또는 후에 4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위 <곱빼기 근무>라 해서 야간조 근

무 후 그대로 다시 오전조 근무를 공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사무직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현장직, 기술직, 연구직에서만 발생한 점

과 퇴직군보다 현직군에서 발생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 사인이 직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팀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 왔던 화학물질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

로 판단했다.

조사팀은 “한국타이어는 66가지의 화학물질을 사용해 타이어를 제조하고 있는데 심장성돌연사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불화탄화수소, 메틸렌클로라이드 등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스타이렌, 부타디엔,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은 정량한계 미만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환기시설 개선, 심장질환 병력 근로자 고열작업 노출 자제,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교대제 작업시간 

체계적 관리, 근로자 건강모니터링 구축 등을 한국타이어측에 권고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007년 10월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와 관련한 역학조사 의

뢰를 받은 뒤 1996년 이후 한국타이어 전․현직 근로자와 16개 협력기업 근로자 등 7140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생산현황, 작업환경 유해요인, 근로자 건강실태, 업무와 건강의 관련성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역학조사 최종결과 발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 박정선 소장이 맡았으며 발표회장에는 유족, 

노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 연구소에서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7명이 급성심근경색, 관

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등으로 숨지고 5명이 폐암과 식도암, 뇌수막종양 등으로 숨진 데 이어 1

명이 자살하는 등 1년여 사이 모두 13명이 사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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